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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25. 부록 1 

 

마태복음  20:1-16 (자비로우신 주인/고용주의 비유)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중동지방의 토지주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외 없이 약자들에게 너그럽고 동정을 자주 

베푼다. 자신의 토지를 관리할 때 삯군들을 고용하며, 그들을 관리할 관리인을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그 관리인이 맡겨진 토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이 비유에서는 토지주인이 모든 것을 관리인에게 맡기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고용과 임금에 관계하는 아주 예외적인 

토지주인임을 드러낸다. 이 경우에, 토지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동정심과 희생적인 사랑을 얼마나 크게 베푸는지 잘 드러난다. 그날, 토지주인이 

일거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베푼 것은 희생적인 사랑과 자비이다.   

 

 

1) 이 비유가 묘사한 하나님 (하늘) 나라에서는 단순히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움이 아님을 밝힌다. 정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 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2) 이 비유에서 토지주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를 보여준다. 게다가,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누려야 할 것을 그들 스스로 가질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이 가지도록 

베풀어 준다.   

 

 

3)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이 비유가 밝힌다. 

 

 

4) 주인의 동정심과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지 

말라고 주인에게 강요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경고적 명령을 듣게 된다, 

“너희 갈 길로 가라/떠나라!” (마태복음 20:14). 

 

 

5)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토지주인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당일에 다섯 번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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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불러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러한 주인의 모습이야 말로,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이 가진 신비를 묘사한 것이다. 

 

6)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며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결단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자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거저 받아 그분께 

감사하는 죄인들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 된 자들로서 먼저 된 자들이 

된다.  

 


